
[보도자료] 쿠팡플레이 시리즈 ‘새벽 2시의 신데렐라’ 신현빈-문
상민, 윤박-박소진, 독특한 2색 커플 열전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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쿠팡플레이 시리즈 <새벽 2시의 신데렐라>(연출: 서민정, 배희영ㅣ극본: 오은지ㅣ크리에이터: 박준화ㅣ제공: 쿠팡플레이ㅣ제작: 이
매지너스, 스튜디오알짜) 신현빈, 문상민, 윤박, 박소진 등 배우들의 커플 케미가 과몰입을 유발하고 있다. 특히, ‘이별 후 다시 시작
한’ 신현빈-문상민 커플과 ‘결혼 후 썸 타는’ 윤박-박소진 커플의 서로 다른 매력이 시청자들을 끌어당기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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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년 6개월 간 사귀던 남자친구가 회사 대주주의 막내아들임을 알게 된 직후, 그와의 이별을 다짐한 ‘윤서’(신현빈)와 그런 윤서의 마
음을 되돌리기 위한 ‘주원’(문상민)의 갖은 노력은 많은 시청자들의 흥미를 자극했다. 윤서를 설득하기 위해 애교로 매달려 보기도,
일부러 차갑게 대하기도 한 주원의 각종 전략 끝에 마침내 지난 7, 8회에서 주원의 진심 어린 청혼과 더불어 윤서가 주원에게 향하
는 자신의 마음을 인정하는 모습이 그려졌다. 먼 길을 돌아온 이들 커플이 남은 회차에서 서로 다른 환경을 어떻게 극복할지 기대
하게 된다.



한편, ‘시원’(윤박)과 ‘미진’(박소진)의 ‘선 결혼 후 썸’의 과정도 흥미롭다. 미진이 몇 년 만에 귀국해 한 집에 살게 되면서, 쇼윈도우
부부였던 두 사람이 서로를 알아가는 미묘한 과정이 돋보였다. 어색하고 불편한 관계였던 두 사람이 옆 방에서 서로의 일거수 일투
족에 침투하여 썸을 타는 느낌이 간질간질한 설렘을 주고 있는 와중, 지난 8회에서 우연한 사고로 처음 포옹하게 된 두 사람의 모
습은 모두를 미소짓게 했다. “나 당신 좋아하는 것 같은데?”라는 시원의 선 고백에 미진이 ‘심쿵’하는 표정은 ‘예스’와도 같은 대답이
었다. 시원과 미진의 마지막 이야기 역시 기대되는 대목이다.

이처럼 <새벽 2시의 신데렐라>의 캐릭터들이 고루 사랑받고 지지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신현빈, 문상민, 윤박, 박소진, 네 배우의
탁월한 연기력이 뒷받침됐기 때문. 특히 전례 없는 ‘역주행 로코’라는 소재로 이별하게 된 연인의 티키타카를 보여준 신현빈과 문상
민, 정략 결혼한 이후 사랑하게 된 윤박과 박소진 등 캐릭터와 혼연일체 된 네 배우의 섬세한 열연과 호흡이 전세계 시청자들의 마
음을 사로잡았다.

완벽한 재벌남과 헤어지기로 결심한 극 현실주의 능력녀의 고군분투를 그린 오피스 로맨틱 코미디 쿠팡플레이 시리즈 <새벽 2시
의 신데렐라>는 매주 토, 일 밤 9시에 공개된다. 쿠팡플레이 공개 이후 9시 20분부터 채널A에서 방송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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